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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유로존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 개요

유로존 경제는 2015년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며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하방 압력이 높아 양적완화 기간을 2017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였고 유로화 가치도 전고점대비 22% 급락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로존 경제가 2016년 위기를 극복하고 견고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 리스

크 요인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016년 유로존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 점검

2016년 유로존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는 첫째, 디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저성장이다.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0%에 머물러 있고 소비심리도 재차 하락하며 경기가 둔화

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성장 동력이 됐던 유가 하락, 양적완화 등의 성장 기여도가 2016

년 약화되어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역내 불균형이 재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재정위기국들 간 역내 자본 유동성 불균형이 2014년 8월 이후 재차 확대되었다. 또

한, 재정위기국들의 역내 수출 증가율은 상승했지만 對 세계 수출은 독일의 증가폭이 더

높아 경상수지 격차도 ’13년 1,598억 유로에서 ‘15년 2,136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재정위기국들의 금융부실이 계속 늘어나고 디레버리징(부채 감축)도 더딘 상황이다. 그

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은행부실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재정위기국들의 정부부채 축소도 매우 더뎌 2016

년에도 부채 위기가 재발 할 수 있다. 넷째, 독일 경제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 독일

의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수출은 2015년 1-9월 전년동기간 대비 각각 -2.6%,

-27.9%, -1.2% 감소했고 2016년에도 이들 국가의 성장 둔화로 수출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상

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섯째, 탈(脫) EU 유로존 물결, 난민, 테러 등 정치/지정학적 위

협도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 핀란드 등의 유로존 및 영국의 유럽 탈퇴 가능성이 2016

년에도 재차 고조될 것이다. 또한, 이슬람권 난민 유입 급증, IS 추가 테러 위협도 유럽

내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 전망과 시사점

유로존 경제는 2016년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나 디플레이션 지속, 역내 불균형

재확대, 부채 축소 지연, 독일 경제의 하방 위협,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

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유로존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대비하여 신규

회원국 중심 등으로 유럽 시장 확대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탈(脫) 유로존 움직

임 등이 위기 재발로 연결될 수 있어 모니터링 강화와 위기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

해야 한다. 셋째, 한-EU FTA 활용 극대화, 고부가가치화로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 상승

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도 방지해야 한다. 넷째, 미국, 유럽의 통화정책 디커플링이 국

내외 금융시장 급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환율 미세조정 등으로 변동성을 축소해야하다.

Executive Summary



2016년 유로존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 1 -

1. 개요

○ 유로존은 2015년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망 체계를 완성하였고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냄

- (4대 안전망 구축 완성)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불균형 완화, 금융

동맹, 구제금융 지원의 4대 안전망 구축을 완성

․EU차원의 신재정협약1)이 2013년 발효됐고, 재정 및 경제정책 평가로 불균형

을 축소하는 유럽 학기와 경고메커니즘 리포트(Alert Mechanism Report)도 실시

․2012년 10월 출범한 항구적 위기지원 체계인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

기구(ESM)와 2017년까지 공동예금보장기구인 유럽예금보험계획(EDIS)2), 2024

년까지 550억 유로의 단일정리기금(SRF) 창설로 금융동맹 체계도 완성

- (유로존 경제는 완만히 회복)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015년 소폭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음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5년 1.6%, 2016년 1.8%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는

데 이는 비교적 호황기였던 2001~2005년 평균 1.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성장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한 재정위

기 국가들의 성장률도 2015년 모두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 유로존의 4대 안전망 체계 > < 유럽주요국의경제성장률(%) 추이 >

‘12 ‘13 ‘14 ‘15(p) ‘16(p)

유로존 -0.9 -0.3 0.9 1.6 1.8

독일 0.4 0.3 1.6 1.7 1.9

프랑스 0.2 0.7 0.2 1.1 1.4

이탈

리아
-2.8 -1.7 -0.4 0.9 1.5

스페인 -2.6 -1.7 1.4 3.1 2.7

포르

투갈
-4.0 -1.1 0.9 1.7 1.7

그리스 -7.3 -3.2 0.7 -1.4 -1.3

유 럽 -0.5 0.2 1.4 1.9 2.0

자료 : EC 자료를바탕으로정리. 자료 : 유럽위원회(EC), 유럽경제전망 2015년가을.

주 : '15년과 '16년은 EC 전망치임.

1)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위반 국가에게 GDP의 0.2~0.5%의 벌금 자동 부과가 가능함. 다만, 회원국들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 비율 의무가 달라짐.

2) 2015년 6월 제안됐고 EU 은행 파산시 보장받는 10만유로 예금 보장에 대한 재보험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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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물가 하방 압력 지속에 따른 ECB의 양적완화 기간 연장,

유로화 가치 급락 등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

- (물가 하방 압력 지속으로 ECB가 양적완화 기간 연장) ECB가 양적완화 기

간을 ‘17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했지만 시장 기대를 낮은 부양으로 평가

․ECB는 최근 유로존 경제 회복세에도 물가 상승률이 0%대로 하방 압력이

높아 기존 월 600억 유로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2016년 9월에서 2017

년 3월로 6개월 연장하고 예금금리도 -0.2%에서 -0.3%로 추가 인하3)함

․그러나 ECB 부양책은 월매입액 규모 확대 등을 담지 않아 유럽을 대표하는

스톡스 유럽600 지수가 발표 이후 3.1%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실망감을 표출

- (유로화 가치 급락) 유로화 가치가 달러와 1:1 패러티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구매력 약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

․유로화의 달러대비 환율은 2014년 3월 1.38 달러에서 2015년 11월 1.07 달러

로 22% 가치가 급락

․골드만삭스 등 해외투자은행들이 2016년 달러-유로 환율이 1:1 패러티 될 것

으로 전망한 만큼 유로존 국가의 구매력 약화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

○ 이에 유로존 경제가 2016년 위기를 극복하고 견고하게 회복될 수 있을

지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 추이 > < 달러-유로 환율 추이 >

자료 : ECB. 자료 : Bloomberg.

주 : 월 평균 기준임.

3)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은행들의 유로화 보유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유로화 대출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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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유로존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 점검

① 저성장 리스크

○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0%대에 머물러 있고 2015년 성장 동력으

로 작용했던 유가 하락, 양적완화 등의 기여요인도 2016년에는 약화

- (실물지표 개선세 둔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0%에 머물러 있고

소비심리도 재차 하락하며 경기가 둔화

․2014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0%대에 머물러 있음.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자심리 지수

도 2015년 3/4분기는 -7.1P로 전분기대비 다소 하락

․유로존의 실업률도 2013년 12%대에서 소폭이나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015년 3/4분기 10.8%로 여전히 높은 상황임

-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속) 2015년 성장 동력이 됐던 유가 하락, 양적완화

등의 기여도가 2016년은 약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될 전망

․최근 유로존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유가하락, ECB의 양적완화, 유로화 가치

하락에 기인하고 있어 주요 기관의 2016년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

․유로존의 아웃풋 갭4)은 수요부진으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유로존물가상승률, 실업률
소비자심리지수추이>

< 유로존주요국의아웃풋갭(Output
Gap) 추이>

자료 : ECB Stats. 자료 : IMF.

4) 아웃풋 갭은 실질 GDP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이로 플러스를 나타내면 인플레이션, 마이너스는 디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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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내 불균형 재확대 리스크

○ 독일과 PIGS 국가들 간 불균형이 재차 확대되고 있음

- (역내 자본 유동성 불균형 재확대) 독일과 PIGS 국가들 역내 유동성 불균

형이 재차 확대

․TARGET2(유로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5) 수지는 유로존의 역내 자본 유동성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독일과 PIGS국가간 격차는 재정위기 이후 계속

확대됐다가 PIGS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완화됐었음

․그러나 최근 TATGET2 수지는 독일이 ‘15년 9월 기준 5,790억 유로 채권을

PIGS국가는 6,240억 유로 채무를 보유하면서 ’14년 8월 이후 격차가 재확대

- (수출 불균형 해소도 제한적) 재정위기 국가의 역내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

지만 對 세계 수출은 독일의 증가폭이 더 높아 불균형 축소도 제한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국들의 역내 수출 증가율은 2013~14년 높았지

만 ‘15년 1~8월은 독일도 5.2%를 기록하며 불균형 축소를 제한

․특히, 독일은 對 세계 수출이 ‘15년 1~8월 7.5% 증가하여 스페인 5.1%, 포르투갈

5.3% 등 보다 높았음. 이에 독일과 PIGS국가들 간 경상수지 격차도 ‘00년 2,904억

유로에서 ’13년 1,598억 유로로 줄었지만 ‘15년 2,136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임

<독일과PIGS국가의TARGET2 수지추이> <유로존주요국의역내수출증가율(%) 추이>

2012 2013 2014
2015
1~8월

독일 -3.5 -0.8 1.9 5.2

프랑스 -0.7 -0.8 0.4 1.0

이탈

리아
-1.1 -2.2 3.1 2.4

스페인 -0.1 0.7 3.5 4.8

포르

투갈
-0.2 3.2 1.4 6.4

그리스 -4.4 6.1 2.1 11.2

자료 : ECB. 자료 : Eurostat.
주 : 유로존 18개국에대한수출증가율임.

5) ECB와 유로존 19개 중앙은행 간에 구축된 실시간 결제시스템으로 유로존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지급결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교역, 증권거래 및 자금이체 등)가 이루어짐. TARGET2 거래는 실제 화폐이동이 아니라 채

무국 중앙은행이 유로존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ECB에 제공하고 ECB는 채권국에 이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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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채 리스크

○ 재정위기국들의 금융부실이 늘어나고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은 매우 더

디게 진행

- (금융부실은 여전히 확대) 재정위기국들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은행부

실비율이 계속 상승

․그리스의 은행부실비율이 2012년 23.3%에서 2014년 33.8%, 2015년 2Q 36%

로 상승했고, 이탈리아는 2012년 13.7%에서 2014년 18.0%로 포르투갈도 동

기간 9.8%에서 11.9%로 상승하며 악화

․다만, 독일은 은행부실비율이 꾸준히 낮아졌고 스페인도 2014년 8.5%로 전

년대비 0.9%p 하락

- (기업, 정부의 디레버리징 미약) 유로존 국가들의 기업 부채가 계속 늘고

재정위기국들의 정부부채 축소도 매우 더디게 진행

․유로존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5년 2/4분기 92.2%, 연간으로 94.0%로 2014

년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기업 부채는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한편, 국가별 정부부채는 독일만 GDP 대비 70% 초반대로 낮아졌고 그리스

167.8%, 이탈리아 136.0% 등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유로존 주요국의 은행부실 추이 >
< 유로존 부문별 부채와 주요국의

정부부채 추이 >
(%, Non-performing Loan/Total Loan)

2010 2011 2012 2013 2014

독일 3.2 3.0 2.9 2.7 2.3

프랑스 3.8 4.3 4.3 4.5 5.2

이탈리아 10.0 11.7 13.7 16.5 18.0

스페인 4.7 6.0 7.5 9.4 8.5

포르투갈 5.2 7.5 9.8 10.6 11.9

그리스 9.1 14.4 23.3 31.9 33.8

(%/GDP)

2012 2013 2014
2015

2Q

유

로

존

기 업 134.4 132.4 133.9 134.7

가 계 63.0 61.8 61.1 60.8

정 부 91.3 93.4 94.5 92.2

독일 79.7 77.4 74.9 72.5

프랑스 89.6 92.3 95.6 97.7

이탈

리아
123.2 128.8 132.3 136.0

스페인 85.4 93.7 99.3 97.8

포르

투갈
126.2 129.0 130.2 128.7

그리스 159.4 177.0 178.6 167.8

자료 : IMF, FSI 외. 자료 : Eurostat.

주 : 기업은비금융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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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독일 경제의 하방 리스크

○ 유로존 위기에도 높은 회복세를 보였던 독일 경제가 차이나 리스크, 폭스

바겐 사태 등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

- (중국 및 신흥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약화) 차이나 리스크, 러시아 경

제제재 지속 등으로 독일의 이들 국가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

․독일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5년 1~9월 전년동기간 대비 -2.6% 감소했고

주요 신흥시장인 러시아와 브라질로도 각각 -27.9%, -1.2%를 기록

․특히, 이들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독일의 기계, 장비 등 자본재 수출 증가

에 크게 기여했지만 차이나 리스크, 이머징 국가의 성장 둔화로 2016년에는

독일 수출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파문의 후폭풍으로 독일은 총 수출의

20%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과 고급차 생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2014년 기준 총 수출의 20%, 전체 R&D 투자의 1/3

을 차지하고 약 77.5만명을 고용한 가장 큰 산업임. 특히, 독일은 전세계 고

급차 생산의 약 41%를 독점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천

문학적인 수습비용6)과 함께 수출과 고급차 생산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이 예상

< 독일의 중국, 러시아, 브라질로의

분기별 수출 증가율 추이 >

< 고급자동차(Premium Car) 생산

비중(2014) >

자료 : 독일 통계청 자료로 계산. 자료 : GTAI(독일무역투자청) 2015.

6) 폭스바겐은 ‘15년 9월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 사태 수습에

는 리콜과 각국 정부의 벌금으로 약 300~400억 유로(38~50조)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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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치/지정학적 리스크

○ 탈(脫) EU 및 유로존, 이슬람권 난민 유입 지속, IS 추가 테러 위협 등 정

치적 불안도 유로존 경제의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 가능

- (유로존 국가의 엑시트(EXIT) 물결) 그리스, 핀란드 등의 유로존, 영국의 유

럽 회원국 탈퇴 가능성이 2016년 재차 고조

․그리스 집권당인 시리자의 구조조정 반발로 채권단이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

하면서 2015년 부도위험이 재발했고 2016년에도 그렉시트 가능성은 지속

․이외에 영국이 EU탈퇴 여부를 놓고 EU와 협상을 시작했고 핀란드도 2016

년 유로존 탈퇴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계획임

- (난민 유입과 추가 테러 위협도 지속) 이슬람권 난민 대량 유입, IS 추가

테러 위협 등으로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2016년 지속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10월까지 유럽 28개국으로의 난민 신청자는

약 100만명에 달함. 이는 2014년 62만명에 비해서도 약 37만명 늘어난 규모

임. 출신국별로는 시리아 출신이 26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

․지난 11월 IS의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의 보복 공습과 서방국가들의 공조로

IS 추가 테러 위험이 높은데 이는 유럽의 소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 가능

< 유럽국가들의 엑시트(EXIT) 계획 > <유럽난민신청자수와주요유입국추이>

국 가 내 용

영국
-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실시 예정

핀란드

- 핀란드국민 5만명이 유로존탈퇴

국민투표 청원서 제출

- 2016년 국민투표 실시 예정

덴마크
- 유럽국제형사경찰조직 유로폴

탈퇴 사실상 결정(‘15.12)

그리스 - 자금지원중단시유로존탈퇴가능

프랑스

- 2017년 유력 대통령 후보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은 유로화

와 난민 문제에 강경 대응입장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10월
EU28개국 435,190 626,960 995,775

출

신

국

시리아 50,420 122,790 264,365
아프가

니스탄
26,235 41,305 118,775

코소보 14,605 37,875 69,425

도

착

국

독일 126,705 202,645 343,610

프랑스 66,265 64,310 50,840
스웨덴 54,270 81,180 112,040
이탈리아 26,620 64,625 69,605
헝가리 18,895 42,775 176,575

자료 : 보도자료 종합. 자료 : Eurostat.

주 : 프랑스는 2015년 9월까지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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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망과 시사점

○ (전망) 유로존 경제는 수요 부진 지속에 따른 저성장 리스크, 역내 불

균형 재확대, 부채 축소 지연, 독일 경제의 하방 리스크, 정치/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2016년에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음

- 우선, 유로존 경제는 2016년에 회복세는 이어갈 것이나 독일 경제의 하방 위

험, 수요 부진 지속, 성장동력 부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5년 1.6%에서 2016년 1.8%로

0.2%p 상승하지만 유로존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유가 하락, 양적완

화의 성장 기여는 2015년 1.3%p에서 2016년 0.2%p 축소될 전망됨

․특히, 유로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독일 경제의 하방 압력은 유로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역내 불균형 재확대, 부채 축소 지연, 회원국들의 엑시트(EXIT) 물결 등

정치적 불안도 유로존 위기를 재발시킬 수 있음

․그리스 등 취약국은 부채가 여전히 과도하게 많고 금융부실도 계속 늘어나

고 있어 그렉시트 등 유로존 탈퇴 움직임이 재발 될 수 있음

․또한, 영국이 EU 탈퇴를 위해 국민투표 일정을 확정할 경우 유로존 회원국

의 이탈 심리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음

- 다만,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안전망 체계도 완성됐고 EU의 경제

금융 통합 로드맵도 발표된 만큼 장기적 관점의 통합 강화가 추진될 것임

․2015년 6월 공동예금보장기구인 유럽예금보험계획을 설립하기로 발표하면서

유로존 4대 안전망 체계가 완성됨

․한편, EC, ECB, 유럽 의회 등 주요 5개 의장들은 2015년 6월 공동으로 2025

년까지 유럽 내 경제 금융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로드맵의 1단계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럽 국가들의 경제 금융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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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유로존 경제가 다양한 정치 경제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럽 시장 확대 전략 재정비, 위기 모

니터링 강화,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가 필요함

첫째, 유로존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대비하여 신규 유로존 회원국 중심의

시장 확대 등 유럽시장 확대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 우선, 유로존 국가들 중 경기 회복 속도가 높은 독일,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

등 신규 유로존 국가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만, 유럽 최대시장인 독일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 리스크로 수출 성장

세가 약화되고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

- EU 차원의 경제 금융(EMU) 통합 강화 추진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시장 확

대 전략도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유럽 통합 강화에 대비하여 유럽 투자 금융상품 등을 개발

하고 폴란드 등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동유럽 지역으로의 진출도 확대

둘째, 탈(脫) EU 및 유로존 물결, 역내 불균형 재확대 등이 위기 재발로

연결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전략도 마련

해야 한다.

- 탈(脫) EU 및 유로존 물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스, 핀란드 등은 유로존, 영국은 유럽 회원국 탈퇴 등 엑시트(EXIT) 계

획이 가시화 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탈퇴로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함

- 아울러, 유로존 내 불균형 재확대, 부채 축소 지연 등이 재정위기국들의 위기

재발로도 연결될 수 있어 위기 상황별 대응전략도 필요함

셋째, ECB의 양적완화 연장은 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만

큼 한-EU FTA 활용 극대화, 고부가가치화로 수출 경쟁력 하락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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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 ECB의 양적완화 연장은 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

큼 한-EU FTA 활용 극대화, 고부가가치화로 수출 경쟁력 하락에 대비

- 한편, 국내 수출기업들은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고령산업 시장 확대, 인더스

트리 4.0 전략 등 유럽 성장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고부가 수출전략 품목을

확보해 나가야 함

넷째, 미국은 금리 인상, 유럽은 양적완화 지속에 따른 통화정책 디커플링이

국내외 금융시장 급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환율 미세조정 등으로 변

동성도 축소해야한다.

- 우선,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또한, 급격한 환율 변동시에는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으로 대응하고

내외금리차(국내 금리와 여타 나라의 금리 차이) 변동이 국내 시장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시장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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